
미국, 중국산 태양전지 수입 규제
상무부, 반덤핑 예비판정 … 최저 31%에 최고 250% 관세 부과

미국 정부가 중국산 태양전지에 대한 예비덤핑판정을 내리자 중국 정부가 반발했다.

중국 외교부 훙레이(洪磊) 대변인은 5월18일 정례 브리핑에서 “미국이 중국이 수출하는 태양광상품들에 높

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에 엄중한 우려를 표시한다”고 밝혔다.

또 “중국 관련상품은 기술개발을 통해 생산비용을 낮춰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수출할 수 있는 것”이라며

“중국은 태양광 생산을 위해 미국산 재료와 설비를 사들여오기 때문에 미국에게도 손해”라고 주장했다.

미국 상무부는 5월17일(현지시간) 중국의 태양광 생산기업들에 대해 태양전지 등을 부당하게 낮은 가격에

수출하고 있다는 이유로 덤핑예비판정을 내렸다.

또 10월로 예정된 최종판정 때까지 최저 31%, 최고 250%의 반덤핑관세율을 적용한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

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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